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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신

●정신과 의사

●저서: <당신으로 충분하다>, <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>, <사람 vs 사람>, <남자 vs 사람> 등

슬픔이나 무기력, 외로움 같은 감정도 날씨와 비슷하다. 

감정은 병의 증상이 아니라 내 삶이나 존재의 내면을 알려

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. 우울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

같은 높고 단단한 벽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 반응

이다. 인간의 삶은 죽음이라는 벽, 하루는 24시간뿐이라는 

시간의 절대적 한계라는 벽 앞에 있다. 

인간의 삶은 벽 그 자체다.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

으로 우울한 존재다. 그러므로 우울은 질병이 아닌 삶의 보편

적 바탕색이다. 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말이다.

정혜신의 <당신이 옳다> 중에서

삶의 바탕색


